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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9.(목) 09:00 배포 일시 2022. 12. 29.(목)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정은 (044-203-2711)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채창렬 (044-203-2710)

춘추관 문학 특별전, 작가 대담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긴다
 - 오은 시인, 황인찬 시인, 정여울 문학평론가,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 전시 작가대담 행사 참여
 - 대표작품으로 멋글씨(캘리그래피) 쓰기, 책과 엽서 만들기 등 체험행사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지난 12월 21일(수) 개막한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연말연시에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하고자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12월 31일(토)에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기념해 멋글씨(캘리그래피) 행사를 

진행한다.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전문 작가가 이번 전시작가의 대표

작품 또는 관람객의 새해 소망 메시지를 멋글씨(캘리그래피)로 적어 선물

한다. 1월 7일(토),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전시작가의 대표작품으로 

작은 책(미니북)을 만드는 접지 체험행사, 1월 8일(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문학도장(스탬프)으로 엽서를 만드는 체험행사가 이어진다.

 윤동주(1. 7.), 이상(1. 8.), 나혜석(1. 15.) 주제로 ‘작가 대담’ 진행

  전시작가의 대표작을 낭송해 개막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준 오은 

시인과 황인찬 시인이 ‘작가 대담’으로 다시 관람객과 만난다. 1월 7일(토)

에는 오은 시인이 윤동주와 그의 작품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이야기하고, 

1월 8일(일)에는 황인찬 시인이 이상을 주제로 관람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정여울 문학평론가*도 1월 15일(일), 나혜석을 주제로 ‘작가 대담’을 진행

한다. ‘작가 대담’은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열리며, 참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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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청을 통해 각 30명씩을 선정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국립한국문학관 공식 누리집(www.nmk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3년 전숙희 문학상 수상, 한국방송1채널(KBS1)라디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등 진행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개막 후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이 전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국민들에게 이번 특별전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전을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 문학계를 이끌어온 작가들의 예술적 

성취를 마음껏 감상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12월 28일 기준, 1,200명 조사

붙임  부대행사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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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붙임붙임  부대행사 포스터


